
증상이냐 성격이냐?

(간질성 황폐화)

지금으로부터 약 십 여 년 전 필자가 어떤 병원에 근무할 때의 일이다. 

당시 16세이던 어린 소년을 병원에 데리고 온 부모가 있었다. 오랫동안 간질을 앓아 왔던 

그는 그 동안 여러 가지 민간요법을 해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고, 길에서나 학

교에서나 마구 쓰러지는 것을 본 주위 사람들이 제발 병원에 좀 데리고 가라고 자꾸만 권해

서 데려온 것이었다.

그 어린 소년은 앞이마, 윗입술, 앞니 등에 이미 수없이 많은 간질의 흔적을 갖고 있었다. 

그는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질 때면 여기 저기 부딪치고 깨지고 하였는데 그 빈도가 너무 잦

아서 눈두덩이 갈아 앉을 틈이 없이 늘 부스스하고  윗니는 아예 양쪽 송곳니만을 남겨 두

고 몽땅 빠져 버린 우스꽝스런 얼굴을 하고 있었다. 

진료실에서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갑자기 그는 전형적인 전신 발작을 일으켰다. 양팔

과 양다리를 좍 뻗으면서 얼굴이 파랗게 질릴 때까지 긴장성 경련을 한 후 곧 팔다리를 반

복적으로 끄떡거리는 간대성 경축을 하였다. 성대(聲帶)가 조이면서 독특한 소리(epileptic 

cry)를 “끄억 끄억”하고 냈다. 

곧 바로 응급 처치가 시작되었고 그는 ‘경련 후 혼수상태’에 들어간 듯 유행가를 몇 곡 

‘군데군데’ 부르더니 수면 상태로 들어갔다.

이런 정도의 간질 환자를 굿과 민간요법으로만 치료해 왔다는 부모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

게 되었다. 그러나 부모는 입원을 시키지 않겠다고 완강히 버텼다. “약만 달라”는 것이었다. 

일주일 뒤에 부모가 다시 찾아왔다. 일주일에 서너 번 씩 하던 발작이 지난주에는 한 번

도 없었다며 좋아했다. “그래서 전에 다니던 특수학교에 다시 내보내고 있다”며 약만 계속 

먹여 보겠다고 했다. 그 뒤로도 부모가 열심히 다니면서 약을 타다 주었다. 별다른 관심 없

이 처방은 반복되었고 그것은 필자가 그 병원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었다.




